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8.(월) 14:00 (2026. 9. 29.(화) 조간)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장년·취약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
- 자살 예방 인식개선·고위험군 대상자 상호 연계 및 사후대응 협력 -

-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이음센터를 생명 안전망 거점으로, 생명위기 양방향 연계 체계 구축-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과 
9월 28일(월) 14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중장년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적 위기계층의 자살 예방이 범정부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재단의 네트워크를(중장년내일센터·이음센터) 
통해 중장년과 취약노동자의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힘을 합쳤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②자살 고위험군과 고용·노동 위기대상자의 상호 연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협력
  사업 현장 홍보물 비치,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 제공·활용
  자살 고위험군 및 고용·노동 위기대상자 상호 연계
  위기 징후 확인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 연계 ↔ 고용·노동 지원 필요 시 

재단 서비스 연계



  먼저 노사발전재단의 전국 사업 현장에 자살예방 홍보물을 비치하고,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제작한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재단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관할 자살예방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고용·노동 분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하면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재취업 지원, 근로자 
상담 등 서비스로 연계하는 양방향 체계를 갖춘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일자리와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삶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 현장에서 중장년과 취약노동자를 
만나는 재단이 생명존중의 첫 번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자살예방은 특정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 현장에서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실  장 양재은 (02-6021-1041)

소통전략실 담당자 전문위원 윤상철 (02-6021-1022)



붙임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 (목적) 근로자 및 취약노동자 등 자살 위험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

고, 재단 사업 연계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

□ (일시) 2026. 9. 28.(월), 14시

□ (장소) 노사발전재단 6층 대강의실

□ (참석)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

등

□ 업무협약 주요내용

[노사발전재단-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협력
  사업 현장 홍보물 비치, 자살 고위험군 대응 교육 영상 제공·활용
  자살 고위험군 및 고용·노동 위기대상자 상호 연계
  위기 징후 확인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 연계 ↔ 고용·노동 지원 필요 시 

재단 서비스 연계

□ 시행일 : 2026. 9. 28.(월) 이후


